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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브랜드가새롭게선보인중형

세단 G70(사진)이 20일부터본격판매된

다 2015년 11월 제네시스브랜드출범이

후 EQ900(초대형해외명 G90)과 G80(대

형) 이후세번째모델로고성능첫보급형

라인업이다

제네시스브랜드는지난 15일경기화성

남양연구소에서 G70 공식 출시행사를 열

고본격판매에돌입했다

G70의 외장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강조

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변형된 육각형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이 앞면 중앙에배

치됐다 트렁크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지붕 윤곽선(루프 라인)으로 부드러운 이

미지를더했다 G70은 33 가솔린터보 2

0 가솔린 터보 22 디젤 등 3가지 세부 모

델로판매된다특히제네시스브랜드로서

는처음 디젤엔진 모델이추가됐다

가솔린 20 터보모델에는최고출력 252

마력 최대토크 360kgfm 의 20 TGDI

엔진이실렸다 디젤 22 모델의엔진은 2

2 eVGT로 202마력의 최고출력과 450

kgfm의최대토크를낼수있다

특히 33 가솔린터보모델은 G70 스포

츠라는 별칭으로 소개된다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 도달 시간)이 47초

로 고성능 모델이다 터보 모델 33 T

GDI 엔진의최고출력과최대토크는각각

370마력 520kgfm 수준이다

G70은 부드러운 운전과승차감을위해

전자제어서스펜션(ECS) 랙 구동형전동

식파워스티어링시스템(RMDPS) 등을

사용했다

기계식 차동기어 제한장치(MLSD)를

적용해 눈길빗길 등 미끄러운 길에서도

빠르고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고 다이내

믹 토크 벡터링 시스템으로 곡선 구간에

서의차체제어능력도키웠다

G70에는 다양한 안전편의 장치도 탑

재됐다

동급 최다 수준인 9개의 에어백 차와

사람은물론자전거까지감지하는전방충

돌방지 보조장치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후드를자동으로들어올려보행자충격을

줄이는 액티브 후드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후측방충돌경고(BCW) 운전자

주의경고(DAW) 등 첨단 안전주행지원

기술(ADAS)이대거적용됐다

G70 운전자는 카카오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기반으로 운전

자가목적지를말하면스스로내비게이션

에 목적지를 표시하는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도이용할수있다

모델별 판매가격은 가솔린 20 터보

3750만4295만원 디젤 22 4080만

4325만원 가솔린 33 터보모델 4490만

5180만원선으로책정됐다

판매목표는 글로벌 6만대 국내 1만

5000대를 제시했다 미국 등 북미시장에

는내년 3월상륙할예정이다

제네시스 측은 G70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C클래스 BMW 3시리즈 아

우디 A4 등이 주요 경쟁 차종이라고 밝

혀 향후 G70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

쟁력으로실적을낼지주목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고성능 보급형 제네시스 중형 세단 G70

내일부터본격판매돌입

제네시스첫 디젤엔진 추가

기계식차동기어제한장치

눈길빗길 안정주행가능

경쟁차종 BMW아우디

현대자동차가지난 15일경기도화성남양연구소에서제네시스중형세단G70 출시행사를열었다 왼쪽부터현대스타일링담당이

상엽상무와현대디자인센터장루크동커볼케전무제네시스칼라팀보제나랄로바팀장이G70 옆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현대차제공

기아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디

자이너를 영입하고 제2의 디자인 경

영에 시동을 건다 기아차는 지난

2006년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센터장

(현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담당 사

장) 영입을 계기로 단행했던 디자인

혁신을재현 브랜드정체성을새롭게

정립해나간다는방침이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BMW의 고성

능차 브랜드 M의 총괄 디자이너 출

신인 벨기에 국적 피에르 르클레어

(45사진)씨를 디자인센터 스타일링

담당상무로영입한다고밝혔다

르클레어 상무는 이달 말 기아차에

합류해슈라이어사장 윤선호기아디

자인센터장 등과 함께 중장기 디자인

전략과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한편 차

량내외장디자인컬러 소재까지전

영역에걸쳐디자인혁신을단행할예

정이다

르클레어 상무는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을 두루 경험한

몇 안 되는 스타급 디자이너다 미국

캘리포니아소재디자인아트센터에서

운송디자인을 전공하고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

스 (LA)의

BMW 미국

디자인센터

에서 BMW

미니(MINI)

롤스로이스

등 BMW그

룹 산하 브랜

드의 차량 디

자인에참여했다

2004년에는 독일 뮌헨의 BMW 디

자인센터로 이동해 스포츠유틸리티

(SUV)인 X5(2세대) X6(1세대)를

연이어 디자인하면서 일약 스타 디자

이너로 떠올랐다 2011년부터는

BMW 고성능 브랜드 M을 맡아 역

동적인 디자인을 잇따라 선보였다

2013년에는 중국 창청기차로 옮겨 디

자인조직과프로세스를체계화했다

기아차관계자는 역동성을중시하

는르클레어상무의디자인철학은기

아차가추구하는이상에부합한다면

서 해외 스타 디자이너 영입을 계기

로 제2의 디자인 혁명을 시작하겠다

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스타급디자이너영입제2 디자인경영시동

르클레어디자인센터상무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기차나 수소전

기차보유고객이고속도로통행료를감

면받도록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으로

업데이트해준다고 18일밝혔다

이날부터 전기차수소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내용

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이

시행되는데따른조치다

현대기아차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해 전기차수소차 보유 고객들이 기존

하이패스 순정 단말기를 업데이트만 해

도통행료를감면받을수있도록하이패

스업데이트시스템을개발구축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투싼수

소전기차 기아차 쏘울 전기차 등을 보

유하고순정하이패스단말기를단고객

은각사직영서비스센터에서단말기무

상업데이트서비스를받을수있다

아직하이패스단말기를장착하지않은

고객이고속도로통행료를감면받으려면

전용단말기를구매해설치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현대차 080

6006000 기아차 0802002000)를 통

해확인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구미나중국에서친환경성을내걸고전

기자동차(EV)로 전환이 진행되자 일본에

서도 하루 34곳의 주유소가 폐업하는

등 예상치못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절정기

의절반으로줄어든주유소가 2020년까지

또절반으로줄어들것이라는예측이나오

며일본정부는휘발유에기초해거두어들

이는세금수입감소를걱정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휘발

유나 경유 등을 파는 주유소가 채산성이

약한지방부터빠르게사라지면서 EV 보

급이도시보다지방에서더빠르게진행되

는양상이다

실제 가가와현에 사는 45세 남성은 올

봄닛산자동차 EV 리프를샀다 20년 이

상 경차를 탔지만 집 근처 주유소가 사라

져버리면서 할 수 없이 EV로 바꿨다 리

프는 간단한 공사만 하면 자택에서 싼 심

야요금등으로충전할수있다

경제산업성조사에따르면 2016년도말

일본 전국의 주유소 수는 3만1467곳이다

최고점인 1994년 6만421곳에서거의반감

했다 매일 34곳이 폐쇄됐음을 숫자가

보여준다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비가 좋은 차가 빠르

게 보급되자 폐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다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EV나 플러그

인하이브리드차(PHV)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30%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EV 비중이 06% 정도이

다

주유소의 감소가 곧 EV 증가로 연결된

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과제 가운데 하

나인 충전스탠드(충전소)는 지방을중심

으로꾸준히늘고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스기우라 다카아

키 수석연구원은 주유소가 빠르게 사라

지는 지방을 중심으로 EV의 요구가 높아

질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기도했다

지도 기업 젠린에 의하면 7월말 충전소

는 일본 전국에 2만9000기다 1곳에 복수

의 충전기가 있는 사례도 있어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계속 줄어드는 주유소

수를연내에웃돌태세다

일본정부는 EV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

만 생각한 것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보급

되면정책담당자들이예상하지못한문제

로골치가아플수있다바로세입에대한

영향이다

휘발유에는 1당 486엔의휘발유세가

부과돼 2017년도에는 2조3940억엔(약 24

조4190억원)을 계상했다 총세입에서 2

4%를 차지 비중이 높다 상속증여세(2

1%)나주세(13%)를웃돈다

그런데 EV가 증가하면 휘발유 수요가

줄며 휘발유세도 감소된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도 EV의 동력원은 통상 플러그로

부터충전할수있는전기이므로 EV용에

만과세하는것은어렵다 연합뉴스

아이오닉일렉트릭 현대자동차제공

친환경차통행료감면하이패스단말기업데이트

현대기아차

日 전기차늘자주유소폐업잇따라

하루 34곳 문 닫아

지역중심충전소증가


